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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  먼  독일은 그래픽디자인의 본고장이다 교육의 원류인 바우하우스가 창

설되었으며, 구나 디자인 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나라이다. 

베를린에서의 9일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디자인  우수성이 뛰어남을 

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. 이러한 체험  교육이 요한 것은 그 나라 

그 제품의 디자인이 나오게 된 역사  문화 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설득력

을 더 한다고 본다. 

이번 해외선진워크 을 통해 체험한 교육의 반 인 개략과 독일의 문화  

체험을 통해 느낀 에 하여 디자이 의 시각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할 것

이며, 한 향후 우리나라의 디자인 발 방향  개인  디자인 실무에 있

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음 한다.

2. 본론

  2.1. 베를린 문화체험

  구에게나 달고 다니는 꼬리표 같은 게 있다면 독일은 우리나라와 더불

어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이다. 그러한 에서 향후 우리의 모습이 과

연 어떻게 변할지도 궁 하게 다가왔고 바라보는 이 새롭게 느껴지는 

나라 다.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역사  배경과 상처 던 베를린 장벽과 

란덴 르크문, 도심의 지하 벙커를 이제는 문화  용으로 흥행 거리

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았다. 단지 장벽과 흉물이 아닌 술 , 디자인

으로 명물의 하나로 승화시킨 것이다. 요즘 많이들 떠오르는 스토리텔링으

로 볼 때 담벼락과 벙커를 얘깃거리로 만들어 상품화 했다고나 할까 베를린 



가면 무 진 장벽 앞에 서 보지 못하고 돌아오면 뭔가 빠트린 것처럼 필수 

조건이 되어버린 것이다. 

  

  그리고 그들이 심을 가지고, 히 여기는 박물 과 미술 은 매우 웅장

하고 고귀하게 보존되고 있었다. 그것은 그들의 술  디자인  마인드를 

변해 다고 볼 때, 그러한 디자인 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거리의 건축

이나 환경 사인(SIGN)과 제품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며, 디자인 으로 앞

서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. 

 여기서 사인(SIGN)에 한 심으로 좀 더 얘기하지면 첫째로 신호등의 

아이콘 기호 하나라도 디자인  흥 거리로 만들어 을 즐겁게 하고 사고

를 새롭게 하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. 

이는 모든 것에 디자인  가치를 부여하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입증이다.

다들 그 게 쓰니깐 그 로 한다기보다 창조  사고가 얼마나 요한가를 

생각하게 했다.  

  

  

  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칼라들의 조합도 뛰어났다 자기들의 제품과 

랜드를 시각 으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러한 칼라의 다양화속에서



도 번잡함이 없었다. 간결 그 자체 으며 화려했다. 칼라는 그 선정과 용

이 매우 어려운데도 도시 체의 분 기와 잘 맞아떨어져 식상한 거리를 돋

보이게 하는 것 같았다. 이것들이 하나의 체 문화로 그들의 견해가 높게 

바라본다고 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의 여건 속에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해

야 할 것이다. 우리도 도시미 에 심을 가지고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고 

있는데 무조건 인 도용이 아닌 우리미 과 통에 잘 어울리는 그 무언가

를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것

으로 거듭 태어나야할 것이라고 본다.

 

2.2. 디자인트랜드

  첫 번째로 트랜드와 디자인의 신에 해 교육을 시작하 다. TrendOne

의 Nils Muller의 수업은 한마디로 색다른 경험이었다. 어디에서 그 게 자

부심과 거만할 정도의 자신만만함이 나올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

트랜드를 견하면서, 그것은 견이 아니고 확신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.  

그 게 변화되어 갈 것이니 비하고 비하라는 메시지.... 그런 말을 듣고 



개인이나 기업들은 그들의 트랜드를 공부하고 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

는 것이다. 나 한 디자인을 설명하고 피력할 때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설득

력이 요함을 깨닫게 되었다. 

  강의는 부분 지구상 최신 제품들의 특성과 신제품들을 보여주며 이러

한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 

보여 주었다. 최신 아이폰에서 텃치스크린등 소재와 첨단의 요성도 피력

했다. 그  가장 요한 것은 창조  아이디어이며 실습을 통한 개방법을 

직  경험하게 했고 을 나 어 아이디어를 개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

들의 숨은 실력도 단하다는 것을 느 고 이런 것들이 한사람의 리더에 의

해 거침없이 발휘된다는 것을 한 실감했다. 트랜드는 가장 앞선 선 과제

이며 다방면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, 새로운 트랜드에 다가가기 해 창

조  사고가 필요함을 알았다.

2.3. 랜드 커뮤니 이션

  개인 으로 가장 심을 가졌던 분야로 랜드의 이론  정립을 한번 더 

확인할 수 있었다. 특히 Meta Design의 방문은 디자인회사를 경 하는 차

원에서나 Project을 진행하는 방법 인 시각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

같다. 랜드디자인을 개발하기는 구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

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매우 요한 과정임을 느끼게 되었다. 



리젠테이션 과정에서 익이나 과일에 랜드 디자인로고를 실제 용해 

보여주며 사실  디자인느낌을 보는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여 설득한다면 효

과 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. 랜드의 용에서도 일 성 있는 그래

픽 아이덴티티의 용이 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모든 시각물과 차량 

 제품에도 일 되게 용된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. 그리하여 랜드의 힘

이 생겨나고 랜드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달됨을 말하는 것이었다.

2.4. 타이포그래피  사인(Sign)

  모든 시각물에 공통 으로 용되는 필수 분야가 타이포그래피가 아닌가 

생각한다. 가장 기본 이면서 한 가장 민감하며 어려운 과제라고 늘 생각

해 왔다. 그 이유는 뚜렷한 공식이 없는 것도 그러하겠지만 한 필수 인 

룰이 있다고 본다. 그것을 잘 설명해  Wolfgang Beinert는 자기의 작업물

들을 최상의 리티로 만들어 고객에게 높은 만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

하고 있었다. 즉 아무나 근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독보  존

재로 부상한 것이다. 여기에는 디자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이 평가 받을 수 

있는 가는 자기의 치를 어디에 두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

고 있었다. 다른 디자이 들 보다 10배 더 비용을 받는다는 그는 그 만큼의 



열정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. 하나의 디자인장인정신이요 타이포의 개척

자라 할 것이다. 컴퓨터에서 쉽게 작업 할 수 있는 타이포를 쓰기보다 통

인 오래된 감성  서체를 직  만들어 사용한다는 그는 진정한 디자인의 

창조자이자 개척자라 할 것이다. 우리가 임해야할 디자인  사고와 정신세

계를 보여줬다는 에서 훌륭한 가르침 이었던 같다.

  한 여러 가지 도시곳곳의 타이포를 용한 사인(Sign)물을 찰하 는

데 독일의 교통표지 에 사용된 딘 서체 등은 국 런던의 지하철에 사용하

는 뉴 존스턴 서체와 함께 서체의 시각  속성이 국가의 아이덴티티까지 반

하고 있는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. 이는 공공디자인의 타이포그

라피라는 국가를 변하는 하나의 시각  아이덴티티라고 보아야 할 것이

다.



3. 결론

 

  시각디자이 로 실무에서 10여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기업을 

상 로 다양한 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. 지 까지의 작업은 학부에서 

는 국내의 교육  선배디자이 들의 작업방향을 습득, 체험하거나 정보

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라 하겠다. 그러한 과정이 과연 올바른 디자인지식의 

함양 이었는가에 한 단은 쉽게 할 수 없었다. 이번 해외선진기  디자

인워크 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디자인  개념을 되짚어 볼 수 있

었고, 디자인 작업방법에 있어서도 사고와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근 바라

볼 수 있었다. 이러한 교육은 문화를 바탕으로 실제 인 장체험이 선진디

자인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하 다.

  지  세계시장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의 가치를 

높일 수 없다. 앞으로 우리의 생산  가치는 디자인  지식산업에 있다고 

하겠다. 이러한 실에서 디자인의 요성과 디자이 의 몫은  커진다

고 말할 수 있다. 

  다양한 사업들 에 산자부와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인재  다양한 인

라 구축은 매우 정  측면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 인 심을 가

질 것이다. 끝으로 실무에서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한

다.


